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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2D 인체계측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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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형태를 정확히 측정하기위한 방법으로 인체계측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경제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어온 방법은 마틴식 계측법이다. 그러나 

이 마틴식 계측법은 그 편리성과 함께 계측치의 오차로 인해 그 정확성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지적되어온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틴식 직접계측법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도 경 

제성과 편이성이 고려된 인체계측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체형상을 얻고 본 연 

구팀이 개발한 인체계측치 산출 프로그램 （이하 M依2001）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부위에 대한 

인체측정치수를 산출하여 기존의 마틴식 인체계측치와 치수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계측대상은 건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만17세에서 만 24세의 여대생으로 단순임의 표 

본 추출법으로 표본수를 정하여 100명을 연구자료로 하였으며 계측기간은 2001년 3월 11일부 

터 4월 21일까지였고, 계측장소는 건국대학교 인체 계측실을 이용하였다계측항목은 높이부위 

12항목, 너비부위 15항목, 두께부위 13항목, 각도 2항목 등 총 42항목이고 신체계측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다.

연구결과 각도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마틴식과 유사한 계측치를 나타냈으며 높이항 

목에서는 회음높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나타냈고 두께항목은 윗가슴두께를 제외한 항목 

에서 1cm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너비항목은 대부분의 항목이 1cm 미만의 차이를 나 

타냈으며 허리너비와 배너비는 약 1cm 의 차이를 보여 본 계측법에 의한 계측치와 마틴식에 

의한 계측치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계측법에 의해서 인체의 둘레측정 

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이 이번 연구에서는 그 치수를 비교하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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